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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펠로시 미 하원의장 방한 규탄 1인 시위 >

국회는 미국의 대중/대북 군사·경제적 대결과 봉쇄정책에 가담 말라! 

미·중간 자주와 균형외교로 한반도/동북아 평화·상생·번영에 이바지 하라!

• 일시/장소 : 2022년 8월 4일(목) 오전 11시~13시 국회 정문 앞

1. 펠로시 의장이 중국의 강력한 반발에 아랑곳없이 대만을 방문한 후 한국을 방
문했습니다. 이는 대중 대결에 한국을 동원하려는 미국의 정치적 경제적 이해에 
따른 것으로 보입니다. 

2. 펠로시 의장은 이번 동아시아 순방에 앞서 "세계가 전제주의와 민주주의 가운데 
선택해야 하는 시점에 이번 순방에 올랐다"며 중국과 북한을 상대로 한 군사적 경
제적 대결 의도를 뚜렷이 드러냈습니다. 민주주의와 인권 등 미국식 가치를 내세
워 대만, 한국, 일본 등을 반중 경제적, 정치적 진영으로 확고히 묶어세우고, 나아
가 군사적으로도 반중 대결에 가담시키려는 것입니다. 

3. 그러나 중국을 배제함으로써 자신의 패권적 지위를 유지하려는 미국의 이해를 
좇아서는 결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통한 국가적 민족적 번영을 실현할 수 없
습니다. 오히려 미국의 대중국 군사적 대결에 끌려들어가 안보 위기 자초하고 한
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중대한 난관을 초래할 뿐입니다. 

4. 미국이 대중대결을 전면화한 나토의 신전략개념 채택을 추동하고 이를 지구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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맹체로 확장하며, 한미일 군사훈련 강화와 한일동맹 구축을 집요하게 추진하는 것
도 한국과 한국군을 대중 군사적 대결의 첨병으로 동원하는 데 그 의도가 있습니
다. 최악의 경우 양안분쟁에 주한미군과 한국(군)이 동원되는 국가적 민족적 재앙
이 현실화될 수도 있습니다. 그러나 주한미군과 한국의 대만문제의 개입은 헌법과 
유엔헌장을 위반하는 불법입니다. 

5.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상생을 위협하는 미국의 신냉전적 대결정책에 한국
이 결코 휘말려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. 국제관계는 힘을 통한 강압과 봉쇄가 아니
라 상생과 평화로, 대화와 협상으로 풀어나가야 합니다. 이에 우리는 국회가 대중
봉쇄와 대결정책에 한국을 동원하려는 미국의 의도를 단호히 거부할 것을, 한반도
와 동북아의 평화와 상생, 번영을 위해 미·중간 자주와 균형 외교를 펼칠 것을 촉
구하는 1인시위를 진행합니다. 귀사의 적극적인 취재 보도를 요청드립니다.


